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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R&D 10년간 19조원 투자
과기부, 육성 기본계획안 마련 … 고급인력 연평균 1만7000명 배출

한국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인프라 조성에 모두 19조원을 투입해 세계 7대 생명

공학(BT) 분야 7대 강국으로 부상한다.

과학기술부는 제2차 생명공학기본계획(2007-16년)안을 마련해 9월25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산업자원부, 보

건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월21일 밝혔다.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2006년 말로 종료되는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994-2006년)에 이은    

것으로 생명공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기본계획안은 2016년 7대 BT 강국을 목표로 생명중심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

고 있으며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 △연구개발 일류화 기반 확충 △바이오산업의 혁신가속화 및  

글로벌화 △생명윤리와 문화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예산 대비 생명공학의 비중을 2006년 

11%에서 2016년 18.5%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정책 종합조정을 위한 심의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처간 이견조율을 위해 의제별로 갈등관리 카드를 작성  

운영키로 했다.

기본 계획안은 목표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생명공학 연구개발 14조8841억원, 인프라 4조2716억원 등 총 

19조1557억원을 투입하고 2016년까지 생명공학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연평균 배출인력을 1만7000명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과기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위원장 과학기술부 장관)에 상정․확정해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

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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